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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대입제도개편관련550인시민참여단결정앞둔교육단체들의긴급기자회견예고보도(2018.7.25.)

7/26(목), 2022 대입제도개편결정과정에

참여하는 550인 시민참여단에촉구사항을

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이상 3개 단체

는 7월 26일(목), 550명의 시민참여단이 2022학년도 대입제도를 결정하게 될 상황을

앞두고 참여단에 호소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논의는 ‘창의융합적 능력, 의사소통 능력, 공동체’ 등을 중시

하는 ‘2015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절대평가 수능 체제의 필요성 때문에 시작되었으나

박근혜 정부부터 결정을 미루고 미루더니 문재인 정부에 와서도 결정하지 못하고 ‘대입

제도개편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최종 결정의 책임을 550명의 시민참여단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사태가 벌어짐.

▲ 이에 세 단체는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출발 단계에서 설정된 목표와 방향을 잃고 표류

하는 문제, 즉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수능 절대평가 도입을 필두로 해 고교교육 정상화

및 미래지향적 대입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의지가 실종되고 있는 총체적 문제를 사회적

으로 알릴 것임.

▲ 또한 7월 27(금)～29(일)일까지 진행되는 숙의의 과정에서 550명의 시민참여단에게 우

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수능 절대평가 제도를 지켜줄 것을 호소할 예정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나다순), 이상 3개 단체

는 7월 26일(목), 550명의 시민참여단이 2022학년도 대입제도를 결정하게 될 상황을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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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논의는 ‘창의융합적 능력, 의사소통 능력, 공동체’ 등을 중시하

는 ‘2015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절대평가 수능 체제의 필요성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계획대

로라면 2016년에 결정되었어야 할 사안을 박근혜 정부에서 미루고 미루더니 문재인 정부에

와서도 결정하지 못하고 작년 8월 다시 1년을 유예했습니다. 결정 시기를 자꾸 미루는 것도

부족해 교육정책을 결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국가교육회의는 다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에 떠넘겨 국가정책 결정의 책임을 시민참여단 550명에게 지도록

하는 초유의 비상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대입제도 개편 논

의가 출발 단계에서 설정된 목표와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문제, 즉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수능

절대평가를 필두로 해 고교교육 정상화 및 미래지향적 대입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의지가 실종

되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이를 규탄하려 합니다. 더불어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2차 숙의 과정에서 550명의 시민참여단이 실종된

대입제도의 목표와 방향을 되살려 교육의 미래를 최우선시 해 대입제도 개편 결정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공론화 과정과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제 단체가 취할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예고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18. 7. 2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참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 행사명 : 2022 대입제도개편관련 550명시민참여단결정앞둔교육단체들의긴급기자회견

■ 주 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장 소 :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앞

■ 일 시 : 2018. 7. 26.(목) 11시

■ 주요내용

∆ 목표와 방향을 상실한 대입제도 개편 논의의 총체적인 문제점 제시

∆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및 4개 시나리오들의 특징과 문제점 소개

∆ 550명의 시민참여단에 대한 촉구사항 및 향후 대응 일정 소개


